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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집증후군 해결 촉매 상업화 기대
KIST, 상온 무광촉매 개발 … 일상에서도 독성 유기물질 분해 가능

포름알데히드,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유기물을 상온 무광 상태에서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가 국내 

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.

한국과학기술연구원(원장 김유승) 청정기술연구센터 조영상 박사팀은 4월7일 전기, 열, 광 등 외부 에너지의 

지원이 없는 일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대부분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특성을 갖는 유기물 분해 상온 촉매를 개

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.

개발된 상온 무광 촉매는 분자구조의 안정성이 극히 높아 자연분해가 어려운 물질로 알려진 프레온

116(C2F6)과 분자 내 결합에너지가 매우 높아 분해가 어려운 아세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, 알데히드

류, 아민류, 알콜류, 벤젠류 등 거의 모든 유기물들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대표적 악취 물질인 아민류와 알데히드류는 초기농도 5000-2만ppm의 30% 이상이 촉매 접촉 후 20초

만에 분해되는 것으로 관찰됐다.

기존의 유기물 분해 촉매로는 최소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일부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고온촉매

(백금/Pt)와 상온에서 특수한 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촉매(TiO2) 등이 있으나 고온의 열 

공급이 가능한 산업현장이나 특수한 파장의 자외선이 지원될 수 있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.

상온 무광 촉매는 에너지의 공급 등 특별한 외부적 환경조성이 없이도 자체의 유기물 분해 메카니즘에 의해 

대부분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건강 및 환경에 해로운 제반 유해물질의 분해, 파괴 및 제

거 뿐 아니라 유용한 화학반응의 반응 촉매로도 활용

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조영상 박사팀은 “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

과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의 제거, 소각로에서 발생

하는 다이옥신의 분해,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프레

온116 등의 분해에 활용할 수 있으며, 특히 새 아파트

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 유기물질로 인한 피부 

알레르기, 두통, 호흡곤란 등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해

결하는 데 유용하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아직까지는 촉매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유

기물을 상온에서 분해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

붙였다.

KIST 연구팀은 촉매 기술개발과 관련한 국내특허를 

출원중에 있으며, 응용분야에 대한 탐색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. 또 이미 2003년 말 벤처기업 힐올에 관련기술

을 이전한 바 있어 2004년 5월경에는 공기 중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장치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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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실에서 조영상 박사가 공기중 유기물질 분해장

치를 살펴보고 있다 


